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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 넓이 공식의 변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version of the formula for the area of a trapezoid

정 영 우

 

ABSTRACT. Formula for the area of a trapezoid is an educational material that

can handle algebraic and geometric perspectives simultaneously. In this note,

we will make up the expression equivalent algebraically to the formula for

the area of a trapezoid, and deal with the conversion of a geometric point of

view, in algebraic terms of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the expression

geometrically. As a result, the geometric conversion model, the first algebraic

model, the second algebraic model are obtained. Therefore, this problem is a

good material to underst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algebraic and geometric perspectives and to improve the mathematical insight

through complementary activity. In addition, these activities can be used as

material for enrichment and gifted education, because it helps cultivate a rich

perspective on diverse and creative thinking and mathematical concepts.

 
Ⅰ. 서론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는 심화학습을 위한 문제나 창의성 문제
로 자주 다루어진다. 이 문제들은 주로 주어진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찾으라거나, 공식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 공식을 유도하라는 
것이다1). 이 경우 답안은 주로 그림으로 표현된 후, 식으로 번역되고, 식의 정리를 
거쳐 사다리꼴 공식을 유도하게 된다. 즉, 사다리꼴의 변형이라는 기하학적인 상황
에서 넓이 공식이 되는 대수적 동치식들을 찾는 것이다. 그런데 답안의 그림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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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의미나 사용된 수학적 개념 등에 대한 고찰 없이 결과론적으로 지도와 평가
가 이루어지다 보니 문제 활용의 교육적 효과와 의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中込雄治ㆍ黑木伸明(2003)은 기하학적 관점에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의 
상관도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등적변환에 의해 사다리꼴이 변해가는 형태에 초점
을 두고 있다. 이처럼 한 관점에서의 고찰은 나름의 의의가 있으나 이 문제가 가
지는 또 다른 측면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 문제는 실제로 대수적 동치식과 기하학적 해석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주므로 대수적 관점에서의 ‘식의 조작’과 기하학적 관점에서의 ‘공간의 조작’이라는 
두 관점의 장ㆍ단점을 인식할 수 있는 소재이며, 나아가 두 관점의 상호작용도 경
험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상급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대수적 동치관계에 의해 맥
락이 없는 수학을 다루게 되는데, 오늘날의 수학교육은 수학화나 스토리텔링 같이 
맥락 속에서 수학적 개념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대수적 동치
관계는 추상화나 현대수학의 이해에는 유용하지만, 실세계 문제의 해결에서는 맥락
적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 전제가 되므로 두 관점이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식의 다양한 유도는 추구하나 결
과론적인 해석만을 하던, 즉 기하학적 관점으로부터 대수적 관점으로의 흐름을 
벗어나,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에 대한 대수적 동치식을 먼저 구성하고 그 식에 
맞는 기하학적 상황들을 구현하고 이를 분석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은 수업의 설계자는 교사이며, 교사의 
인식과 이해 수준이 교육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교사는 다
양한 수업소재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소재를 직접 경험하고 분석하는 것이 실제적
인 안내가 되기 때문이다.

Ⅱ. 연구 내용과 결과

1.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 소재 ◦◦대학교의 예비교사 69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들에게는 NCTM(2000)의 다음 문제를 통해 대수적 동
치식들이 갖는 맥락적ㆍ과정적 의미는 다를 수 있으며, 사용되어지는 수학적 개
념이나 차원도 다를 수 있음을 인식시켰다. 그리고 두 관점의 이해는 학생들의 
사고수준과 수학적 능력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여 다음에 
주어질 활동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러한 차이에 대한 이해는 수학이 가지는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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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직사각형 수영장이 세라믹 타일로 둘러싸여 있
다. 둘레는 모두 폭이 1인 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가로와 세로에 필요한 타일의 개수를 수 또는 표
를 이용하여 구하시오.

풀이 1.

수영장 세로 (W) 수영장 가로(L) 타일 개수(T)
1 1 8
2 1 10
3 1 12
3 2 14
3 3 16
3 4 18

      

풀이 2. 위와 아래를 덮는데 똑같이  개의 타일이 필요하다. 또한 왼쪽에 
개의 타일, 오른쪽에도 개의 타일이 필요하다.     

풀이 3. 수영장 각 귀퉁이에 타일을 하나씩 놓는다. 다음으로 위를 덮고 아
래를 덮는데 각각 개의 타일이 필요하다. 양쪽에 개의 타일이 필요하
다.                                                    

풀이 4. 수영장과 둘레를 이루는 부분의 넓이는    이다. 여기서 
수영장 넓이만을 구하면 이다. 따라서     이다.

물음.    의 사고는?

락적ㆍ과정적 측면과 추상적ㆍ형식적 측면 사이의 장ㆍ단점을 알게 하며, 그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어 수학의 본질과 효용에 대해 인식하게 한다. 또한 이
러한 활동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 주는 교과(교육부, 1992)’로서의 수학을 경
험시킨다.

이 문제에서 필요한 타일의 총 개수를 구하는 식은 모두 대수적으로 동치관계이
다. 그러나 타일의 총 개수를 구하는 과정은 다르며, 식의 유도 과정에서 길이 개
념이나 넓이 개념 등의 수학적 개념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구한 
식은 모두 같지만, 내용적ㆍ과정적인 면에서는 다른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예비교사가 이해하고, 향후 자신들의 수업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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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도형을 붙여 평행사변형을 구성
하였다.

같은 도형의 분할을 통해 직사각형을 
구성하였다.

같은 도형을 붙이고 등적변환을 통해 
직사각형을 구성하였다.

다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동치인 식을 가능
한 한 많이 제시하고, 그 식에 맞는 기하학적 그림을 그
린 후, 상황을 설명하시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흐름과는 달리 대수적인 관점으로부터 기하학적 관점으로
의 변환을 요구하였다. 이 과제의 핵심은 구성된 식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고, 주
어진 사다리꼴로부터 그에 맞는 기하학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주어진 사다
리꼴과 동치식과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흐름을 ‘기하학적 
변환 모델’이라 부르며, 기존의 기하학적 관점으로부터 대수적 관점으로의 변환을 
‘대수적 변환 모델’이라 부르기로 한다.

2. 연구 결과
가. 기하학적 변환 모델의 답안
구성된 식을 적절한 도형으로 해석하고, 그 도형에 맞는 기하학적 상황을 사다

리꼴로부터 만들어내는 사고활동이 이루어진다.

(1)  

   :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 넓이의 반으로 해석하였

다. 
답안예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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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연결정리와 등적변환으로 직사각
형을 구성하였다.

중점연결정리와 등적변환으로 평행사
변형을 구성하였다.

같은 도형을 붙이고 중점을 연결하여 
평행사변형을 구성하였다.

(2)  
 ㆍ :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3)    ㆍ
  :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등적변환으로 평행사변형을 구성했다. 등적변환으로 직사각형을 구성하였다.

같은 도형을 붙이고 분할하여 평행사
변형을 구성하였다.

등적변환으로 평행사변형을 구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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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변의 중점을 잡아 등적변환(역 붙
임)으로 사각형을 구성하였다.

등적변환으로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같은 도형을 붙이고 분할을 하여 삼
각형을 구성하였다.

(4)   

 

  : 밑변이 

 

 , 높이가 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로 해석하

였다.
답안예시:

(5)   

  :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6)   


  : 와 를 넓이로 가지는 사각형의 넓이 합의 반으로 해

석하였다.
답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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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삼각형 두 개를 구성하였다. 등적변환으로 삼각형 두 개를 구성하
였다.

분할된 도형과 합동인 도형을 붙여 두 
개의 평행사변형을 구성하였다.

두 개의 평행사변형을 구성하였다.
같은 도형을 붙이고, 등적변환으로 밑
변이 각각  이고 높이가 인 직사
각형 두 개를 구성하였다.

(7)   

 


 :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세 번째의 경우는 식을 두 평행사변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8)   
  

  : 밑변이 , 높이가 
 인 직사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직사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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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적변환으로 두 개의 직사각형을 구
성하였다.

두 평행사변형을 구성하고, 등적변환으
로 과ㆍ소부분을 소거하였다.

(9)   
  

  : 밑변이 
 와 

 , 높이가 각각 인 사각형들의 넓이 합

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10)  
 



  :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 넓이의 두 배로 해석하

였다.
답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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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와 구성된 직사각형
 ′ ′의 넓이 관계를 이용하고 있
다.

종이접기를 통하여 사다리꼴을 겹쳐진 
두 직사각형으로 구성하였다.

등적변환으로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분할로 세 개의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종이접기를 이용한 것도 창의적인 사고이지만, 사각형 넓이의 두 배를 겹쳐진 
두 사각형으로 생각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11)   
 


  :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 넓이의 반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12)   


 



 




,   


 




 




 : 밑변이 각각 

 

 

 , 높이가 인 세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오른쪽 그림은 밑변

이 각각  

 

 , 높이가 인 세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이 답안에서는 중점을 잡아 분할을 하고 있는데, 임의 분할의 경우는 다른 변수
의 사용을 필요로 하며, 이 경우는 동치식을 구성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화에
는 기하학적 관점에서 대수적 관점으로의 흐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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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적변환으로 평행사변형을 구성하였
다.

등적변환과 분할로 사각형과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분할과 등적변환으로 사각형과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분할로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을 구성하
였다.

(13)    

  :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14)    


  :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과 밑변이  , 높이

가 인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이 경우는 등변사다리꼴에서만 성립하지만, 응답자는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반적이고 간단한 예시가 다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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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이동과 등적변환으로 
평행사변형을 구성하였다.

직사각형을 구성한 후, 등적변환으로 
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평행사변형을 구성한 후, 삼각형을 분
할하였다.

직사각형을 구성한 후,  인 
를 잡고, 등적변환으로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15)    

  :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16)    


  :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의 차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세 번째 그림의 경우, 양쪽으로 나누어진 두 삼각형을 식에서의 의미인 하나의 
삼각형으로 변환시키는 아이디어가 흥미롭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다른 답안도 
있었으나, 이 부분을 처리하지 못하고 대수적 관점으로 돌아가 동치관계를 이용하
여 해결하고 있다.



정 영 우178

   

   



 

 






에서 

 를 빼는 과정이 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나 결과론적인 양을 빼
고 있다.

와 를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좌ㆍ우의 삼각형의 넓이를 

빼고 
 배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삼각형을 따로 빼지 않
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한 변의 길이가 인 정사각형과 두 변이   인 
직사각형 그리고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으
로 해석하였으나 양 끝의 삼각형의 넓이가 잘못 처리
되었다. 

(17)    

 


,    


 


 : 밑변이 , 높이가 인 평행

사변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 관
계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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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사변형과 삼각형을 구성한 후 여분의 삼각형을 분할했다.

분할로 네 개의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분할로 평행사변형과 두 삼각형을 구
성하였다.

분할로 세 개의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18)   


 


 




 
 




 
 : 밑변이 , 높이가 인 두 개의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구성하였다.

답안예시:

(19)   

 


 


  :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20)    


 

 


 

 : 밑변이 , 높이가 인 평행사변형과 밑변

이 
  , 높이가 인 두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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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두 개의 합동인 삼각형과 사다
리꼴을 구성하였다.

중점연결정리를 사용하여 분할로 네 개의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오른쪽은 평행
사변형인 특수한 경우이다. 

(21)   

  


   : 밑변이  , 높이가 인 두 개의 삼

각형과 아랫변과 윗변이   인 사다리꼴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이 경우 또 다른 사다리꼴을 사용하고 있지만, 문제의 의도가 사다리꼴 공식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 오히려 문제에 대한 이해도나 사고의 독창성
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라는 조건이 필요함에도 이 사실을 간과
하고 있다.

(22)   



 



 



 



 



 



  : 밑변이 

 , 높이가 
 인 

두 개의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 그리고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사다리꼴을 평행사변형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예가 아니라 
수학적 관점에서는 가치가 떨어지지만, 사고적인 측면에서는 독창적 사고를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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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인 사다리꼴을 붙이고 분할하였다.

여 ‘사다리꼴’이란 용어에서 전형적인 모양 대신에 평행사변형을 연상하고 있다.

나. 대수적 변환 모델의 답안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는 오답이지만, 이 오답을 통해 기하학적 모델의 한계와 

대수적 모델의 장점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대수적 관점과 기하학적 관점이 가
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있다. 

대수적 변환 모델은 두 가지 유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구성된 
기하학적 상황을 그대로 대수식으로 번역하여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과 동치인 식
을 얻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임의의 분할을 하는 상황에서 나오는데, 변수 사용이 
필연적인 경우들로 기하학적 상황에서 대수적 식이 얻어지지만, 그대로는 넓이 공
식과 동치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식은 계산을 통해 변수 나 가 소거되어야만 
한다. 전자를 ‘1차 대수적 변환 모델’, 후자를 ‘2차 대수적 변환 모델’이라 한다.

<유형 1> 1차 대수적 변환 모델

(1)  


 



 

×÷  : 와 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과 

밑변을 , 높이를 
  로 하는 삼각형 두 개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 등식은 등변사다리꼴에만 성립할 뿐, 일반화되지 않는다.
답안예시:

(2)  


 

  ×÷ : 와 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과 


  와 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두 개의 넓이 합으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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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의 연장선의 교점을 잡아 
닮음인 두 개의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합동인 사다리꼴을 붙인 후 등적변환으로 사각형 두 개를 구성하였다.

이 경우는 앞의 (1)을 찾고 나면, 동치식을 구성하여 기하학적 상황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응답자는 그렇게 구하고 있으나 다른 응답자는 기하학적 상황에서 
바로 동치식을 구하고 있다.

(3)   




  


 


 :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 차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이 경우는 닮음인 두 삼각형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여야 식이 구성된다. 

 (4)   

 sin  


 sin  :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이 , 높

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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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평면을 도입하고 함수식을 구성하
였다.

에 대한 등분할로 삼각형을 구성하
였다.

분할로 두 개의 삼각형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높이를 삼각비를 도입하여  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였다.

(5)   

 




× ∈ℕ) :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개의 밑변

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6)  





     : 함수   

   와       그리고 

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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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평면을 도입하여 함수식을 구성하
였다. 

  


   




밑변이  , 높이가 인 평행사변
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밑변이  , 높이가 인 평행사변
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7)  




lim
→


     : 함수   lim

→


   와 

      그리고 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답안예시:

이 경우 함수식   lim
→


   가 바른 표기이지만, 아이디어적으로는 

상당히 흥미롭다.

(4)에서 (7)까지의 답안은 기존의 사례에서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답안으로, 기존
의 기하학적 조작이나 대수적 조작에 해석기하학적 관점이 더해짐으로써 보다 답
안이 풍부해졌다. 하지만 기하학적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유형 2> 2차 대수적 변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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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변이    , 높이가 인 평행
사변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가-(12)의 일반화이다.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
이  , 높이가 인 삼각형 그리고 밑
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의 넓이 
관계로 해석하였다.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
이 , 높이가 인 삼각형 그리고 밑변
이   , 높이가 인 사각형의 넓이 
관계로 해석하였다.




 


 


 


 


 


 

가-(12)의 일반화이다. 가-(12)의 일반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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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과 밑변

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 관계로 
해석하였다.

밑변이  , 높이가 인 사각형과 밑

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 관계로 
해석하였다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 그리고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 
관계로 해석하였다.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
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 그리
고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
이 관계로 해석하였다.

ㆍ 
ㆍㆍ 

ㆍ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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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를 두 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에서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
를 뺀 것으로 해석하였다.

밑변이   , 높이가 인 평행사변
형과 밑변이 , 높이가 인 삼각형의 
넓이로 해석하였다. 

Ⅲ. 결론 및 제언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수적 사고, 해석적 사고, 기하학적 사고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사고 능력과 조작 능력이 필요하다.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의 변
환문제는 이러한 능력들과 관련한 교육소재로 특히, 대수적 사고와 기하학적 사고
를 필요로 한다. 기존의 연구 및 교육적 활용에서는 주로 기하학적 상황의 변환을 
통해 대수적 동치식들을 구하고 있으나(대수적 변환 모델), 본 연구에서는 가역적 
활동으로 대수적 동치식을 먼저 구성하고 이에 맞는 기하학적 상황으로 번역하게
(기하학적 변환 모델)하였다. 이 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구성된 식을 기하학적으로 
해석하고, 주어진 사다리꼴을 조작하여 해석에 맞는 도형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 목적에 맞는 많은 답안들이 나왔지만, 답안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
하학적 상황에서 유추하여 동치식을 구성한 것(대수적 변환 모델)들이 있었으며, 
주어진 사다리꼴에서 도형을 유도할 때 비약을 하거나 두 관점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사다리꼴 넓이 공식의 변환문제는 대수적 관점과 기하학적 관점의 유용성

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관점이 수학적 활동에서는 상호보완
적일 필요가 있음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소재이다.

② 기존의 답안 이외에도 종이접기를 활용한 사례, 삼각비를 활용한 사례, 미
적분학의 지식을 적용한 사례 등의 새로운 답안이 추가되었다.

③ 대수적 동치식은 넓이 개념으로 해석되었으며, 비교적 넓이를 구하기 쉬운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해석되었다. 원의 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실패하였다.

④ 기하학적으로 변환할 때에 분할, 등적변환, 중점연결정리, 합동, 닮음, 대칭이
동, 회전이동 등 다양한 수학적 개념이 활용되었다. 

⑤ 특수한 경우에만 대수적 관점에서 기하학적 관점으로의 변환이 가능하고, 임
의의 경우로 일반화하려면 기하학적 관점에서 대수적 관점으로의 사고를 하여
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때의 대수적 관점은 기하학적 상황에 대한 번역만이 
아닌 식 조작에 의한 동치관계의 증명과정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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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다리꼴 넓이 공식의 변환문제는 기하학적 변환 모델과 대수적 변환 모델에
서 작용하는 사고와 답안이 다르며, 따라서 두 흐름을 상호보완적으로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수업설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교사들이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대수적 관점과 기하학
적 관점  - 다시 말해, 추상적ㆍ형식적 관점과 맥락적ㆍ과정적 관점 - 의 장ㆍ
단점을 이해하고, 이를 수업활동에 적절히 반영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에서와 같이 교사는 두 가지 접근법을 적절히 시행함으로써 대수적 관점과 기하
학적 관점을 고르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수단으로써 기하학적 
모델과 대수적 모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은 다양한 수학적 관점
을 그것도 하나의 소재로부터 습득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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